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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직까지 한반도의 배경환경권역을 심으로 한 수은의 교환작용에 한 연구결과가 

무한 상황이라는 을 감안하여, 본 연구진은 서해안에 치한 강화도 하리지역을 

택하여 수은의 배출과 침 에 한 측을 시도하 다.  2001년 3월과 2002년 4월기간 

동안 두차례의 장실험 결과, 유사한 철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양 실험결과에는 상

당히 특이한 양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 자의 경우 배출이 침 을 압

도하며, 수은의 평균 배출 럭스가 200 ng m-2 h-1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교환율을 

기록하는 상이 두드러졌다.  반면 후자의 경우, 1차 실험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낮은 

평균 배출율을 기록하 지만, 교환 상에 한 빈도면의 비교에서는 침 상이 배출

을 압도할 정도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  물론 이와 같은 외형 인 교환 상의 

차이는 이들의 교환을 조 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과의 계에서도 지속 인 차이를 나

타내는 동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악되었다.

수은의 경우, 높은 화학 인 안정도로 비교  긴 체류시간을 갖는 표 인 속화합

물로 분류된다.  따라서 비교  균질하게 혼합되어, 공간 으로 유사한 농도분포를 띠

고 시간  (주야간 는 계 간) 어느 정도 규칙 인 특성을 유지하는 표 인 화합물

로 간주되고 있다 (Kim and Kim, 1999; Kim and Lindberg, 1995; Kim et al., 1995, 2002).  

그런데 본 연구와 같이 비교  유사한 계 인 조건을 유지하며 동일한 지역에서 2년

에 걸쳐 실험한 결과는 수은의 교환이 단히 역동 인 변화를 취할 수 있다는 을 

확인시켜 다.  비록 두 실험기간 에 황사의 발 유무에서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

있지만, 특히 2 차 실험에서 침 이 배출을 빈도면에서 추월하는 상은 이 때까지 앞

서 측한 바 없는 새로운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. 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을 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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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할 때, 수은의 교환율에 한 한 표치를 도출하기 해서는 이들의 교환 상

에 한 시간 인 규모의 변이성에 한 악도 요한 부분임을 간과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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